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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벌레 시장 급성장
- 대기업도 식품, 연료 등에 활용 확대 -

  일본의 연두벌레 (학명 = 유글레나) 시장이 급속히 확대 되고 있다. 길이 약 
0.05mm 조류(藻類)과에 속하는 원생동물로서, 도쿄대학 출신의 벤처업체인 
주식회사 유글레나가 대량 배양에 성공했다. 
연두벌레는 59종류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음료와 식품에의 활용도 늘고 
있으며, 유지 분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연료로서의 실용화도 기대되고 있다.  
주식회사 고베제강소의 자회사도 새로운 양산 기술을 확립하는 등 공급 측면의 
경쟁도 시작되어 앞으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연두벌레의 영양소
    연두벌레는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면서 유영 움직임을 하는, 식물과 동물, 

모두의 성질을 가지는 생물이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체내에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어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줄 수 
있음

    상품화의 선구자가 된 (주)유글레나의 이즈모 사장이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도쿄대학 1학년 당시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이 영양 
실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 한 후, 농학부에서 바이오를 배우는 
과정에서 연두벌레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부터임. 영양소의 생산 효율이 높은 
점을 들어 "연두벌레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2005년 연두벌레를 사용한 건강식품의 제조 · 판매 회사를 설립했음.

    햇빛이 강한 오키나와에서는 수확까지 2개월 이상 걸리지 않는다는 생산 
효율성이 큰 특징임.



5종의 과일 롤(유구레나포함)

130엔

유구레나&요구르트

132엔

유구레나 두유 음료

128엔

 
연두 벌레 오키나와 이시가키섬의 생산지

 주목을 받는 연두벌레 식품
    ‘08년 이토추상사와 제휴하여 쿠키 등의 식품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전개된 이래 최근에는 음료에도 활용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올 9월에는 대형유통업체인 유니그룹과 패밀리마트가 (주)유구레나와 공동으로 

개발한 빵과 디저트를 발매되었으며, 유니그룹은 약 6500점포, 패밀리마트는 
1만 1000점포에서 판매중에 있음.

    패밀리마트가 개최한 유글레나 배합 신상품 발표 기자 회견에서는 “향후
도시락 등에도 활용하고 싶다고 유그레나의 상품력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음.

   <연두벌레 활용 상품 ＞



  숟가락으로 먹는 스무디 

유구레나, 자몽&딸기 230엔

유구레나&말차오레푸딩

149엔

유구레나 꿀&오트보리 대니시

108엔

    또한 올해 4월에는 이토요카도와 (주)유글레나가 “연두벌레를 몸에”라는 
위원회를 발족시켜 가고메와 롯데, 카루비 등 식품 제조업체 8개사가 
참가하여 각 제조사의 유글레나 식품을 이토요카도 점포에서 판매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

 새로운 움직임과 향후 전망
    (주)유글레나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또 다른 경쟁사도 나타났음. 고베제

강소의 자회사인 신코환경솔루션은 지난 8일 연두벌레의 새로운 양산 
기술을 확립했다고 발표했음.

    강한 햇빛이 없어도 어디서나 양산 가능하게 한 점이 특징으로서, 내년도에는 
10입방미터의 수조에서 대량 배양을 시작하며 ‘16~17년경에 식품용으로 
공급하고, ‘20년 이후 빠른 시기에 바이오 연료로 판매할 계획임.

    (주)유글레나도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18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300
억엔 규모의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사점
    한국에서도 곤충 등 새로운 식재료를 이용한 상품의 개발 ‧ 연구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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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경MJ신문(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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